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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rk: _Hlk502913040]증가하는 1인 가구 고독사 빅데이터로 예방한다!
SKT, 한전·제주시와 사회안전망 구축 나선다
- SKT–한국전력–제주시,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협약
- 전력, 통신 데이터로 생활패턴 분석, 1인 가구 이상 상황 감지 후 지자체에 알람
- 별도 장비와 추가 교육이 불필요해 저렴하고 편리한 것이 특장점
- ESG 경영 기조 下, 사회적 문제 해결 위해 민관 적극 협력
	엠바고 :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 한국전력, 제주시에서도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1. 3. 25] 

[bookmark: _Hlk66183357]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 www.sktelecom.com)은 제주시,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1인 가구 안부살핌’은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개발한 사회안전망 서비스로, 지자체의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SKT와 한전은 지난 3년간 함께 개발한 전력, 통신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1인 가구의 상태를 분석, 이상 예측 시 알람을 제공해 취약계층 1인 가구의 고독사 인지 시점을 단축하고 케어 기능을 강화한다. 양사는 이번 솔루션을 통해 지자체가 담당하는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서비스는 전력, 통신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동의한 제주시 거주 가구에게 제공되며 SKT는 제주시, 한전과 함께 취약계층 1인 가구 전반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는 가정 내 전력 사용 패턴을 AI 기반 솔루션으로 분석한 뒤 시간대별 ▲통화 수발신 및 문자 발신 ▲모바일 데이터 사용여부 ▲외출여부 등의 통신 데이터와 결합해 이상 상황이 감지되면 제주시의 복지담당자에게 알림을 전달한다.

본 서비스는 센싱을 위한 스마트 밴드 같은 추가 기기가 필요없어 운영 비용이 저렴하고 사용자에게 생활방식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간결하고 편리한 점이 특징이다. 사용자가 일정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생활 간섭 우려도 적다. 향후 수도, 가스 등 다른 생활 데이터와 연계해 서비스를 확장하기에도 용이하다.

SKT와 한전은 다양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실증 사업을 운영하며 ESG 경영을 확산하고 있다. 2019년 광주 우산동을 시작으로 작년에는 제주도 서귀포시, 경기도 시흥시 정왕본동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양사는 ‘1인 가구 고독사’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비스의 정확도 및 안정성을 지속 고도화 하며, 다양한 지자체와 협력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SKT 최낙훈 Smart Factory CO장은 “이번 협력이 제주시 거주 1인 가구의 안전한 삶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SKT는 ESG 경영을 근간으로 AI,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설명
SK텔레콤은 제주시, 한국전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SK텔레콤 홍보 모델이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는 모습



<끝>
[image: ][image: ]
PR실 Tel. 02-6100-3812~25, 32~39  Fax. 02-6100-7825/7925                                     [image: ]
image1.jpeg
SK “telecom

SKT

Q)




image3.emf

image2.jpeg
X

| A|CH Ad=O| EiC}




image4.emf

image5.emf

